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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대림-한화 인사권 대립
관리직 승진인사 대림․한화 출신 의견충돌 … 본사 부사장실 난동

여천NCC가 인사권을 놓고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여천NCC에 따르면, 내부 갈등의 발단은 대림그룹과 한화그룹이 50대50 합작으로 1999년 12월 설립한 여천

NCC의 관리직 직원 승진을 앞두고 대림출신과 한화출신 임원들이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대림 출신 이봉호 사장과 한화출신 이신효 부사장은 여천NCC 직원 구

성비율이 7.5(대림 출신) 대 2.5(한화 출신)인 점을 감안해 승진인사 비율을 7대3으로 합의했으나 4월부터 인사

권 행사범위를 놓고 이견을 표출해왔다.

이봉호 사장은 대림출신 승진 인사에 이신효 부사장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이신효 부사장은 

대림출신 승진 예정자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승진 대상자를 자신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사가 6개월 가량 늦어졌고 급기야 대림출신 차․부장 60여명이 서울 본사 이신효 부사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신효 부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부 집기를 부순 혐의로 최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한화출신 관계자는 “대림출신 직원이 한화출신 직원의 동태를 파악해 윗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서로 어울리

기를 기피하는 등 조직의 융화가 깨지고 출신별 줄 세우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대림측을 공격했다.

대림출신 관계자는 “대림출신 직원들이 부사장에게 폭언을 한 적은 있어도 집기를 부수진 않았다”며 “이신

효 부사장의 인사권 관여는 부당한데도 한화출신 직원들이 사실을 부풀려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림출신 임원 A씨가 2005년 회식자리에서 인사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한화출신 임원 B씨에게 소주병을 던

져 해임됐다가 복직됐다고 한화출신 직원들이 주장하는데 대해 대림출신 직원들은 A씨의 소주병 투척과 해임

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여천NCC 한지붕 두가족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천NCC는 노조가 9월 회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

에 돌입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여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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